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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님과 나

父母와 자식은 날 때부터 서로 親(친)한 사이이다. 

父母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식은 父母를 받들어 子孫(자손)을 이어가며

孝道(효도)하고 奉養(봉양)*한다.

그러므로 父母는 자식을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다. 

혹시 父母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치도록 말씀드려서 

마을이나 고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동몽선습』 「부자유

친」)

*奉養(봉양) : 어른을 받들어 모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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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시고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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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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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하고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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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잘못을 말씀 드린다

나는 부모님께 뜻을 받들어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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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설

요즘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孝道(효도)하라는 말을 꺼내면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孝道(효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父母와 자식은 사랑하는 사이에요. 가령 자식이 어릴 때 옷에 싼 똥도 더럽다고 여

기지 않고 닦아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자식이 父母를 사랑하는 것을 

孝道(효도)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것을 좋아해요. 가령 나는 친구

에게 먹을 것을 자주 사 주었는데, 친구는 돈이 있으면서도 내게 한 번도 먹을 것을 사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그 친구를 멀리 할 거예요. 바로 공정하지 못한 친구 관계 때

문이지요.

사실이지 孝道(효도)에도 이런 공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父

母는 자식을 키워주고 사랑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자식 또한 

부모에게 孝道(효도)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효도를 안 하는 자식들도 많은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孝道(효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순(舜)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아버지와 계모가 있었지요. 얼마나 

못되었는지 순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순은 정성스럽게 父母님을 잘 모셨어요. 이

런 소문이 퍼져 훗날 그의 인품에 감동한 요(堯)임금이 그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가 

바로 순임금이랍니다. 대신 순의 父母는 천하의 나쁜 父母로 역사에 그 이름이 남았죠.

이렇게 孝道(효도)는 바른 人間이 되는 기준이 된다고나 할까요? 옛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

요. 孝道(효도)할 줄 모르면 사람취급을 안한 거죠. 이렇게 孝道(효도)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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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문제

1.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을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⑴ 

 ⑵ 

 ⑶

2.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한 일이 있으면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⑴

 ⑵

 ⑶

3.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치도록 말씀드리라고 했는

데, 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4.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의 뜻(희망)이나 가르침을 받들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키우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았다면, 여러분은 커서 부모님을 

잘 모실 생각이 있나요? 그 이유도 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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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효도 길 친할 사랑 가르칠 날

한자 孝 道 親 愛 敎 生
음 효 도 친 애 교 생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孝道(      ) : 집안의 웃어른을 잘 받들어 모심

나. 親愛(      ) : 가까이 사랑하거나 친밀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김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 道理( 리)

나. 가르치고 기르는 일 : 敎育( 육)

다. 태어난 날 : 生日( )

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일컫는 말 : 兩親(양 )

4. 다음 한자의 음과 뜻을 써 보시오.

한자 음 뜻

父子有親

5.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父子( )는 天性之親( 성지 )이라 : 부모와 자식은 타고난 천성이 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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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이야기

설포의 孝道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후한 때 薛包(설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아버지는 설포를 미워해서 분가(가족이 살

림을 차려 따로 나가 사는 것)시켜 내보냈어요. 설포가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차마 가지 못하

다가 아버지가 매로 때리자, 마지못해 집 밖에 초막(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만든 임시로 만든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침에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물 뿌리고 청소하니 아버지가 화를 내며 또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른 새벽과 밤이 되면 와서 아버지께 문

안을 올렸어요. 한 해가 지나가 父母는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 설포를 집으로 돌아

오게 했어요. 그 뒤 父母가 죽자 설포는 너무나 슬퍼했어요.

얼마 뒤 동생의 아들 곧 조카가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원하므로 설포는 말리지 못하

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는데, 좋은 것은 조카에게 다 주고 자기는 나쁜 것만 가졌어

요. 

그 조카는 여러 번 재산을 없앴는데, 그 때마다 다시 도와주었어요. 

설포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해도 孝道를 다 한 사례는 드문 일이에요. 앞에 잠

시 소개한 순임금도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흔하

지 않은 일이니까 『소학』에 실렸겠죠. 자식이 나쁜 짓을 안 한다면 자식을 미워하는 아버지

는 거의 없어요. 『소학』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孝道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네요. 이러면 孝

道는 부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인 줄도 몰라요. 효도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나 할까요?

관련 인성 가치 효도


